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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간척바다매립은 주춤하지만20일 오

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해안가 한 모퉁이에선 공사

가 한창이었다 기존에 있던 방파제 옆에 2만1200

규모의바다를매립한다음 170m짜리방파제를새롭

게건설하는신규어항건립공사다

영광군은 오는 2017년 3월까지 69억5400만원을 들

여 어항 건립을 마치고 바다를 매워 조성한 부지에는

어민복지회관 어업인창고를짓기로했다 남는부지

에는 횟집으로쓸 건물 10여칸을 지어 올려관광객을

끌어모을방안도검토중이다 이마을황춘남어촌계

장은 어항이새로생기고회센터도건립되면고깃배

를가진어민 26명은어선을보다안전하게세워둘수

있게된다면서 어선을 가진 어민뿐아니라 맨손어

업 어민들도 직접 잡은 물고기나 해산물을 회센터에

서 제값받고 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

다

어항 건립 공사 담당 공무원도 신규 어항 건립은

대신리어민들의숙원사업으로어업인들의소득향상

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적잖은 보탬이 될 것이

라고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

규 어항을 짓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신규

건립중인어항시설바로옆에기존어항시설이있고

배로 5분거리에또다른어항시설이있는데 70억원에

달하는 큰 사업을 굳이 벌일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

다 회센터 건립의 경우 해안 도로에서 100m 이상 아

래쪽으로 내려간 다음에야 눈에 들어오는 신규 어항

의 특성상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

로 봤다 주민 A씨는 이미 바다를 다 매우고 공사도

70% 이상 진행돼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여서 반대하진

못하겠지만 사업이잘돼지역발전에보탬이됐으면

좋겠다고말했다

지자체기업 주도의 소규모 매립은 계속대한

민국의 지도를 단숨에 바꿔버리는 대규모 간척매립

사업은사실상중단된상황이지만 기업지자체공공

기관에 의한 소규모 바다매립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에따라톱니바퀴처럼들쑥날쑥한리아스식해안

을 보유한 전남의 해안선도 개발행위로 인한 인공 해

안선의등장으로끊임없이단축되며변화되고있다

지난 2011년 7월 고시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에따르면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을

근거로국내에선총 53개소 232만1695의바다가매

립된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은 13개소 매립 면적은 98만

3274규모다바다매립등개발행위추진기관및업

체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농림수산식품부(서해

어업지도사무소 2곳) 한국농어촌공사 현대삼호중공

업 여수시(3곳)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2곳) 장흥군

이다

용도별로는 어항시설용지(7곳)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용지 마리나 항만시설 공공시설용지 산업

단지접안시설 기타시설용지(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

사업및배수갑문통합관리센터부지)등이다매립면

적이가장큰사업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추진

하는산업단지조성용매립공사로 82만5000규모이

며 가장작은곳은여수시가삼산면거문도에추진하

는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립사업으로 규모는 640

다

해양수산부는지난 2011년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

본계획(20112021년)을 수립한이후변화된해양이

용수요 해양환경여건등을반영하려고최근공유수

면매립기본계획의변경업무를진행중이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

개발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

하기 위해 매립 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고시하는 국가

계획으로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검토해변경한다

매립면적규모등에따라정부와시도 지방항만청

등으로매립면허관청은달라진다

되돌릴 수 없는 바다 매립 최소화해야정부

와 광역자치단체 등 매립면허관청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의적정성을따지고환경영향평가를거쳐해양생

태계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는 선에서 매립 허가를 내

준다는입장이다

하지만환경단체등전문가들은허가전심사과정

에서잣대를보다엄격히들이대고허가자체도최소

한으로해야한다는주장이다 해안의경우한번매립

등개발이이뤄진뒤에는되돌릴수없는데다 해안을

기반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민들 뿐 아니라 전국민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함께 이용해야할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특정기업 특정단체의 필요해 의해 임의로

개발할수있는성격이아니라는판단도고려됐다

특히농지확보를위한간척 조선소건립을위한바

다매립등에서알수있듯이개발행위당시에는사업

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애초

부터 불필요했던 사업으로 판명나거나 사업 자체가

존속할수없는지경에이르는사례가많았던점도개

발 행위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고 있

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신공법을 적용한

다고 해도 항만 건설 어항 건설 등 바다 매립을 통한

자연 해안선의 변화는 생태계에 부작용을 준다는 데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는 없다면서 바다매립 간

척을통한해안선변화는한번시행되면되돌릴수없

는만큼최대한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 자연해안의

경우 현재를 사는 우리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물려

줄자산이란점도기억해야한다고말했다

영광김형호박형진기자 khh@kwangjucokr

갯벌과자연해안이주는경제적환경적심미적가치가개발을통한이익보다월등히크다는주장이 21세기들어일반

화되면서우리나라도정부주도의대규모간척및바다매립사업은주춤한상태다 유럽을비롯한선진국은간척및매립

사업을중단한데서한발더나아가과거필요에의해매웠던갯벌과해안을되살리려고역간척사업을진행하는사례도

적지않다 자연해안선을살리고갯벌을보존하는것이자연재해를예방하거나환경오염을정화하는데탁월할뿐아니

라장기적으로어업인소득증대는물론국가경제에도이롭다는판단에서다하지만우리나라는여전히어민과기업지

방자치단체의필요에의해바다매립이진행되고있다 자연해안이특정인이나특정단체소유가아닌데다현세대는물

론우리후손에게도물려줘야하는공공재라는점에서바다매립등해안개발행위에들어가기전보다신중한검토가절

실하다

해안개발

미래세대위한혜안필요

정부 생태계훼손최소화매립허가

환경단체 허가전엄격잣대필요

어항시설등무분별개발자제해야

국립해양조사원이지난 2014년 6월발표한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해안선(육지

와섬)의총길이는 1만4963다

섬이많고삼면이바다로둘러싸인데다구불구불한리아스식해안을보유한국토

특성탓에해안선길이는지구둘레(4만192)의37%에달할정도로긴편이다육지

해안선은7753로전체의52% 도서해안선은7210로나머지42%를차지한다

전남의 해안선 길이는 6743로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데 전남다음으로긴해안선을보유한경남(2513)과비교해도 2배이상이다그만

큼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했다 전남 해안선은 육지부와 도서부(섬)로 나뉘며 그 길

이는각각 268225(34%) 406102(66%)다그렇다면 전남해안선가운데개발

로인해훼손된구간은어느정도일까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전남 해안선 674327 가운데 인공 해안선의 길이는

195968로 나타났다 전체 해안선의 29%는 항만개발 어항시설 건립 조선소 건

설농지확보를위한간척 해안도로건설등으로제모습을잃은것이다

톱니바퀴처럼구불구불한자연해안을막아간척과바다매립이이뤄진점을감

안하면해안개발에따른해안선단축규모도엄청날것으로추정된다

육지부의경우자연해안선이 136887 인공해안선이 131338로절반에가까

운해안선이본래모습을벗어난형태다 도서부는자연해안선과인공해안선이각

각 341272(84%) 64630(16%)로훼손정도가덜하다

시군별로육지부해안선을살펴보면 영암과광양 순천 영광목포 함평 여수

순천의 인공해안선 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영암의 경우자연해안선 길이는

299 인공해안선은 2145로해안선대부분이자연상태가아니다 광양은자연

해안선과인공해안선이 214 5699순천도각각 514 3276로인공해안선

비율이월등히높았다 영광은자연해안선과인공해안선길이가각각 4573 85

43 함평은 1077 1414 목포는 984 3539 여수 17192 18108로

모두인공해안선이자연해안선보다긴것으로조사됐다 김형호기자 khh@

6743 중 1959 인공여수 181 최장

무분별한개발로훼손되는전남해안선

4 바다매립여전히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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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

산단
접안시설

전남 13곳 98만공유수면매립계획

육지부 도서부

목포 984 3539 2770

여수 17192 18108 54641

광양 214 5699 000

보성 1890 5048 3303

해남 16113 10116 4913

무안 11959 9288 1548

영광 4573 8543 10604

신안 11896 10101 143219

소계 136887 131338 341472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자연해안선

666

10641

007

320

611

160

1134

27554

64630

인공해안선
총계

7959

100582

5920

10561

31753

22955

24854

192770

674327

전남해안선 (단위)


